
상속세 신고기한 중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자. 날짜체크를 위해서는 

기준이 있어야 하는데, ‘사망진단서’ 상 ‘사망일’을 기준으로 체크하면 된다. 

 

세금이 많으면 날짜 체크를 해야 한다. 그 이유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도가 있기 때문이다. 이 

는 승인사항이라 날짜체크가 필요한데, ‘납부세액이 2천만 원’이 넘어가야 신청할 수 있다. 

둘 다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. 연부연납은 균등액을 납부 

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. 물납은 부동산에 해당되는 가 

액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 가능하고 분납은 부동산, 동산 모두 가능하다. 그럼 신청효과는 무 

엇인가? 보통 가산세는 한 달의 1%, 1년에 12%인데, 이는 (연부연납의 경우) 미납금액의 가 

산금(연1.8%)만 부과받고 납부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세금이 많으면 꼭 날짜를 체크하여 신청 

해야 한다. 

 

날짜 체크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사항이다. 큰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보자. 2년 내에 다음 

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.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도를 하였는지, 본 

인의 대출을 상환하였는지, 자식의 대출을 상환하였는지,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반환한 이력 

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. 왜냐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제척기간 즉, 상속세나 증 

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인데,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10년, 부득이한 

경우 15년이다. 상속세의 경우 이와 같은 3가지에 대해 소명이 안 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

되어있으므로 이같이 2년 내 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 

 

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금이 많은지 2년 내에 큰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체크하라고 언급했다. 

세금이 많으면 연부연납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, 이는 꼭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

잊지 말도록 해야 한다. 두 번째, 큰 이벤트를 체크하여 상속세는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

있는지 금액을 미리 살펴보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. 


